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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correlations among searches of hwa-byung, depres-
sion, and suicide using big data.
Methods: Keywords searches were performed using both Google Trends and Naver Data Lab on 
December 13, 2022. From 2016 to 2022, search results for keywords ‘hwa-byung’, ‘depression’, and 
‘suicide’ were extracted with a score between 0 and 100 in terms of relative search popularity (RSP). 
Monthly tim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ional analysis were then conducted for these 
scores.
Results: Regardless of the search period, RSP for both portal sites was in the order of ‘suicide’, 
‘depression’, and ‘hwa-byung’. Over time, search for ‘depression’ tended to increase in Google (slope: 
0.0092), whereas search for ‘hwa-byung’ showed a slight increase in Naver (slope: 0.0024). 
Correlation coefficient for search terms ‘depression’ and ‘suicide’ was 0.3969 in Google Trends and 
0.4459 in Naver Data Lab, showing clear positive correlation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little corre-
lation between search results of ‘hwa-byung’ and ‘depression’ or between ‘hwa-byung’ and 
‘suicide’. However, compared to males, females showed higher positive associations between search 
results of ‘hwa-byung’ and ‘depression’ and between ‘hwa-byung’ and ‘suicide’. Search terms 
‘depression’ and ‘suicide’ showed high RSPs in most regions in South Korea. However, ‘hwa-byung’ 
had distinct regional differences in terms of RSP.
Conclusions: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us understand Korean public’s perception of the relevance 
of hwa-byung, depression, and suicide and plan future research in this topic. In addition, findings of 
this study may provide future public health implications for reducing the high suicide rat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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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한국에서 자살은 매우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로, 경제협력
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을 기
준으로 한국 인구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24.1명이며, 
이는 OECD 국가들 중 자살률 1위에 해당한다1). 최근의 체
계적 문헌고찰에서는 한국에서의 자살행동과 관련하여 낮
은 소득, 무직, 경제적 불안정이 위험요인임을 발견했으며2), 
증가하는 우울증 유병률 증가 역시 한국의 자살률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3). 전세계적으로 자살 사례의 대
부분은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고, 특히 우울장애는 약물 사용
이나 정신증(psychosis)과 함께 자살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정신질환 중 하나다4).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는 저조한 기
분상태와 흥미의 소실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질환으로, 주요
우울장애 환자들은 주요우울장애가 없는 대조군과 비교할 
때, 평생 동안의 자살시도(odds ratio: 3.45; p=0.002)와 1
년 동안의 자살시도(odds ratio: 7.34; p=0.002)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5). 또,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제5판(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에서 주요우울장애의 
진단기준은 자살사고와 자살계획을 포함하는 등6), 자살행동
은 우울증의 주요한 증상이다.

화병(hwa-byung)은 “억울하고 분함이 장기간 누적된 이
후에 불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증후군”으로 정의되며7), 한국 
고유의 문화 관련 증후군으로 간주된다. 비록 화병면담검사
(Hwa-Byung Diagnostic Interview Schedule)를 통한 화
병의 진단은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거나 혹 자신이 초라하
고 불쌍하게 느껴짐”이라는 우울 증상을 포함하지만8), 화병
면담검사나 화병척도9) 모두에서 자살행동은 진단기준 또는 
평가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한국인 약 3000
명을 대상으로 자살행동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생 자살행동 유병률은 사회적 지지, 가정
불화, 우울, 자존감과 함께 분노의 존재와 유의한 관련이 있
어, 화병과 관련될 가능성이 시사된 바 있다10). 국내 연구 
뿐 아니라, 미국 퇴역군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분노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와 
자살 간의 관련성을 매개하는 중요 요인임을 발견했으며11), 

화병의 주요 병리인 정서적 억제가 청소년에서 역경 사건
(adverse life events)과 자살 간의 관련성을 매개한다는 연
구결과도 존재한다12). 이처럼 화병은 자살 위험과 관련될 가
능성이 존재하며, 화병 치료 및 관리의 분노 조절 전략이 자
살 위험 경감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들 중 자살률 1위라는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
는 한국에서 아직까지 화병과 자살 간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는 드물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는 인류의 건강행동
을 반영하는 귀중한 자료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의료연구에서 
Google Trends와 같은 빅데이터 분석을 사용한 연구가 빠
르게 증가하고 있다13). 국내 한의계에서도 Google Trends
와 네이버 Data Lab을 이용하여 한방 관련 키워드 분석을 
시도한 사례가 존재하며14), 이러한 시도는 한국인의 건강행
동을 이해할 뿐 아니라, 향후 한의계의 보건사업 및 임상연
구 설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대 
포털사이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국 대중에서 ‘화병’, ‘우
울증’, ‘자살’에 대한 인식을, 그 관련성에 기반하여 이해하고
자 했다.

II. 방법

1. 검색엔진 및 검색전략

본 연구에서는 Google Trends와 네이버 Data Lab을 검
색엔진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트래픽 분석업체인 BizSpring 
(http://www.internettrend.co.kr/)의 조사에 따르면, 이 
연구의 데이터 분석 기간인 2016년 1월부터 2022년 12월
까지의 국내 플랫폼 점유율(검색기한: 2016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25일)은 네이버가 68.66%, Google이 16.69%
로 총 85.35%를 차지했고,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한 다음 
7.65%와 현저한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포털
사이트 빅데이터 분석을 시행한 선행연구들14-16)에서 Google 
Trends와 네이버 Data Lab을 검색엔진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는 점도 참고되었다.

1) 구글 트렌드(Google Trends)

Google Trends는 대형 포털사이트인 Google에서 사용
된 검색어를 익명화, 범주화, 집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2개 이상의 용어를 비교할 시 상대적 인기도를 0∼100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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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내에서 비교 가능하게 해준다. 이 서비스에서는 2004
년부터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나, 네이버 Data Lab에서 
2016년부터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동 기간 데이터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분석 기간을 
2016년부터로 통일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화병’, ‘우울증’, 
‘자살’을 각각의 키워드로 다음과 같은 설정으로 시간 흐름
에 따른 관심도 변화 및 지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지역: 대한민국
(2) 기간: 2016년 1월부터 2022년 12월, 1개월 단위
(3) 범주: 모든 카테고리, 웹 검색
(4) 검색어(검색항목): 우울증(질병), 화병(질병), 자살(검

색어)
(5) 검색일: 2022년 12월 13일

2) 네이버 데이터 랩(Data Lab)

네이버 Data Lab은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
비스로, ‘검색어트렌드’ 기능에서는 주제어에 대하여 기간
별, 범위별, 성별, 연령별로 해당 주제가 네이버에서 얼마나 
검색되는지 조회할 수 있게 해준다. Google Trends와 동일
하게, 2개 이상의 용어를 비교할 시 상대적 인기도를 0∼100
점의 범주내에서 비교 가능하게 해준다. 하지만 Data Lab
의 경우, Google Trends와 달리 하나의 주제어에 대하여 
최대 20개의 검색어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화병’, ‘우울증’, ‘자살’의 주제어에 대하여 다음의 검색어 설
정으로 시간 흐름에 따른 관심도 변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1) 범위: PC와 모바일 모두
(2) 기간: 2016년 1월부터 2022년 12월, 1개월 단위
(3) 성별: 남녀 모두
(4) 연령: 전체 연령
(5) 주제어(검색어): 화병(화병, 홧병, 울화병, 울홧병), 우

울증(우울증, 우울장애, 주요우울장애, 주요 우울증), 자살
(자살)

(6) 검색일: 2022년 12월 13일

2. 분석방법

Google Trends와 네이버 Data Lab에서 수집된 데이터
는 각각의 웹페이지에서 각각 csv 또는 xlsx의 확장자 파일
로 다운되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엑셀 소프트웨어

(Microsoft, USA)를 이용하여 통계적 분석 및 시각화를 실
시하였다. 2개의 포털사이트에서 추출된 데이터에 대하여 
모두 시간별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이 시행되었고, Google 
Trends에서 추출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역별 
분석이 시행되었으며, 네이버 Data Lab에서 추출된 데이터
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성별 분석이 시행되었다.

1) 시간별 분석

시간별 분석에서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
개월 단위로 각 포털사이트 별 ‘화병’, ‘우울증’, ‘자살’의 상대
적 인기도가 0∼100점 범위에서 분석되었다. 이 데이터는 
분산형 차트로 시각화되었으며, 각 검색어별 시간에 따른 선
형 추세선 수식을 계산하여 기울기 값으로 그 변화 정도를 
정량화하였다. 단 추세선 수식은 소수점 4번째 자리까지 계
산하였다.

2) 상관관계 분석

‘화병’과 ‘우울증’, ‘우울증’과 ‘자살’, 그리고 ‘화병’과 ‘자살’ 
간의 시간별 검색 인기도 변화에서 상관계수를 구하기 위해, 
Correl 함수를 사용하였다. 얻어진 상관계수는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강한 부적 
상관관계,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정적 상관관계, 그리고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3) 지역별 분석

지역별 분석의 경우, Google Trends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음 행정구역 16개에서 각 검색어 별 상대적 인기도를 0∼
100점 범위로 표시하고 시각화함으로써, 검색어에 따라 검
색 인기도에 지역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가나
다 순)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
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
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
남도, 충청북도.

4) 성별 분석

성별 분석의 경우, 네이버 Data Lab에서는 이용자의 성
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남성과 여성 성별에 따른 검색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성별에 따라 각 검색어별 검색 
인기도 변화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화병’과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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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lative search popularity of hwa-byung, depression, and suicide (2016 to 2022, monthly), (A) in Google Trends, (B) in Naver Data Lab. The 
x-axis represents the relative search score and is distributed between 0 and 100 points. The y-axis represents the period. The trend line and its for-
mula were calculated and displayed under the premise of a linear trend line.

‘우울증’과 ‘자살’, 그리고 ‘화병’과 ‘자살’ 간의 시간별 검색 
인기도 변화에서 상관계수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고
자 했다.

III. 결과

1. 시간별 분석

Google Trends와 네이버 Data Lab에서 모두 검색 기간
에 관계없이 ‘화병’, ‘우울증’, ‘자살’의 상대적 검색 인기도는 
‘자살, ‘우울증’, ‘화병’ 순으로 나타났다. 각 검색어의 시간별 
변화 정도의 경우, Google Trends에서는 ‘우울증’ (기울기: 
0.0092), ‘자살’ (0.0016), ‘화병’ (-0.0000) 순으로 ‘우울증’ 
검색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여 ‘자살’ 검색 결과량
과의 차이가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다(Fig. 1A). 한편, 네이버 
Data Lab에서는 ‘화병’ (0.0024), ‘우울증’ (0.0000), ‘자살’ 
(-0.0015) 순으로 ‘화병’ 검색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

하며 ‘우울증’ 또는 ‘자살’ 검색 결과량과의 차이가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네이버 Data Lab에서 검색어 ‘우울증’의 경
우, 2017년 12월에 특이적으로 높은 검색 인기를 보였는데, 
같은 시기에 발생한 국내 유명인의 자살 사건, 그리고 그가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우울증에 대하여 대중이 많은 
검색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Fig. 1B).

2. 상관관계 분석

각 검색어에 대한 검색결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계산
된 상관계수는 Google Trends와 네이버 Data Lab 모두에
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각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된 ‘화병’
과 ‘우울증’의 상관계수는 -0.0062와 0.0227으로 미미했고, 
‘화병’과 ‘자살’의 상관계수 역시 0.0814와 -0.0149로 미미
했다. 하지만, 검색어 ‘우울증’과 ‘자살’의 상관계수는 각각 
0.3969와 0.4459로 뚜렷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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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arch differences by region in South Korea for hwa-byung, depression, and suicide 
(2016 to 2022). The above data and figures are sourced from Google Trends. From 2016 to  
2022, the search results for keywords ‘hwa-byung’, ‘depression’, and ‘suicide’ were calcu-
lated as a score between 0 and 100 in terms of relative search popularity.

Table 1. Correlation Analysis among Search Results for Hwa-byung, 
Depression, and Suicide

Correlation Hwa-byung Depression Suicide

Hwa-byung - G: -0.0062 G: 0.0814
Depression N: 0.0227

(Male: 0.0502;
female: 0.1489)

- G: 0.3969

Suicide N: -0.0149
(Male: 0.0535;

female: 0.2550)

N: 0.4459
(Male: 0.3721;

female: 0.5456)

-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calculated using the Correl function. 
G: Google Trends, N: Naver Data Lab.

3. 지역별 분석

검색어 ‘우울증’과 ‘자살’의 경우, ‘자살’에 대한 검색 인기
도 점수가 전라남도에서 74점인 것을 제외하고, 지역에 관

계없이 대부분 검색어 별 상대적 인기도가 80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
특별시는 ‘우울증’과 ‘자살’ 모두에 대하여 검색 인기도 점수
가 모두 90점 이상을 보였다. 반면 ‘화병’의 경우, 지역에 따
른 큰 차이를 보였는데, 검색 인기도 점수 순으로 부산광역
시(100점), 대구광역시(99점), 인천광역시(95점), 경상남도
(92점), 서울특별시(90점)가 높았으며, 강원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에서의 검색은 데이터가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어 0점을 
받았다(Fig. 2).

4. 성별 분석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검색 기간
에서 ‘화병’, ‘우울증’, ‘자살’의 상대적 검색 인기도는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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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lative search popularity of hwa-byung, depression, and suicide (2016 to 2022, monthly) in Naver Data Lab. (A) in male, (B) in female. The 
x-axis represents the relative search score and is distributed between 0 and 100 points. The y-axis represents the period. The trend line and its for-
mula were calculated and displayed under the premise of a linear trend line.

‘우울증’, ‘화병’ 순으로 나타났다. 각 검색어의 시간별 변화 
정도의 경우, 남성에서는 ‘화병’ (기울기: 0.0011), ‘우울증’ 
(0.0009), ‘자살’ (-0.0019) 순으로 성별에 무관한 분석 결과
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Fig. 3A). 한편, 여성에서는 ‘화병’ 
(기울기: 0.0047), ‘우울증’ (0.0026), ‘자살’ (0.0010) 순으로 
화병이 다른 검색어에 비해 비교적 높은 기울기를 보이며 
‘우울증’ 또는 ‘자살’ 검색 결과량과의 차이가 감소되는 양상
을 보였다(Fig. 3B). 각 검색어에 대한 검색결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계산된 상관계수의 경우, ‘우울증’과 ‘자살’의 상
관계수는 남성에서 0.3721, 여성에서 0.5456으로 모두 뚜
렷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화병’과 ‘우울증’의 상
관계수는 남성에서 0.0502, 여성에서 0.1489로, ‘화병’과 
‘자살’의 상관계수는 남성에서 0.0535, 여성에서 0.2550으
로, 남성에서는 그 상관관계가 미미했으나 여성에서는 남성
에 비해 3∼5배 더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다(Table 1).

IV. 고찰

본 연구에서는 2개 포털사이트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
하여,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대중에서 ‘화병’, ‘우울
증’, ‘자살’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Google Trends와 네이버 Data Lab에서 모두 ‘자살, 
‘우울증’, ‘화병’ 순으로 높은 인기도를 보였다. 한편, Google 
Trends에서는 ‘자살’, ‘우울증’의 검색결과와 ‘화병’의 검색
결과가 비교적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네이버 Data 
Lab의 경우 이 3가지 검색어의 검색결과의 차이가 적었다. 
또, 국외 포털사이트인 Google Trends의 경우,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우울증’에 대한 검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국내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Data Lab의 경우, ‘화병’에 대한 
검색이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직까지 포털사이트 
별 이용자의 건강정보 검색 선호도는 조사된 바 없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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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결과는 각 포털사이트의 주 이용자 특성의 차이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각 검색어에 대한 검색결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2개
의 포털사이트의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시
간이 지남에 따라 각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된 ‘우울증’과 ‘자
살’의 상관성이 뚜렷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상관계
수: Google Trends, 0.3969; 네이버 Data Lab, 0.4459), 
‘화병’과 ‘우울증’, ‘화병’과 ‘자살’ 검색 간에는 상관관계가 거
의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증’과 ‘자살’의 
경우, 시간에 따른 검색량 변화의 상관성이 높았고, 이는 임
상적 및 역학적으로 알려진 이 2가지 상태의 밀접한 관련성
과 일치하는 결과였다3,5,6). 한편, ‘화병’과 ‘우울증’의 검색량 
변화에서 발견된 미미한 상관성(Google Trends, -0.0062; 
네이버 Data Lab, 0.0227)은 우울증과의 감별진단을 중요
하게 간주하는 화병 임상17,18) 또는 화병을 우울증의 아형이
라고도 보는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19)와 대중의 인식 간에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성별에 따른 분석에서, 
남성은 ‘화병’과 ‘우울증’의 검색량 변화에서 미미한 상관성
을 보인 반면(0.0502), 여성에서는 남성에 비해 약 3배 더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0.1489). 국내 화병연구센터의 조사
에 따르면, 화병 환자의 성비는 3:97에 달할 정도로 여성이 
높다는 것을 감안할 때20), 본 연구 결과에서 발견된 상관성
의 차이는 정상인에 비해 화병 환자가 화병과 우울증의 관련
성에 대해 갖는 인식의 차이 또는 남성 화병 환자와 여성 
화병 환자의 인식의 차이를 시사할 가능성이 있으나, 본 연
구에서 시행한 데이터 분석으로는 사용자의 화병 유무를 확
인할 수 없으므로 향후 조사되어야 할 유망한 주제로 사료된
다. 마지막으로, ‘화병’과 ‘자살’의 검색량 변화에서 발견된 
미미한 상관성(-0.0149)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
다. 즉, 남성은 ‘화병’과 ‘자살’의 검색량 변화에서 미미한 상
관성을 보인 반면(0.0535), 여성에서는 남성에 비해 약 5배 
더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0.2550). 이러한 성별의 차이 역
시, 향후 더 조사될 필요성이 있다. 참고할 수 있는 선행연구
로 화병의 주요 병리인 분노10,11)나 정서적 억제12)가 자살행
동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성별의 차이를 
감안하여 화병과 자살 간의 관련성 또는 분노 정서와 자살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것은 국내에서 연구해볼 가치가 있
는 유망한 주제로 사료되며,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중에
의 인식제고와 보건정책 수립을 통해 OECD 국가들 중 자살

률 1위라는 오명을 벗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
된다.

Google Trends에서 제공하는 검색결과의 지역별 분석
에서 검색어 ‘우울증’과 ‘자살’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높은 검
색 인기도 점수를 보였으나, ‘화병’의 경우, 부산광역시, 대구
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등, 이 검색어가 
활발하게 검색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차이가 현저
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2000년대에 보고된 역학연구들에서
는 농촌 지역, 나이든 여성에서 화병의 높은 유병률을 관찰
하였는데21), 이후 최근에 국내 지역별 화병에 대한 인식 차
이를 조사한 사례가 없으므로, 이러한 Google Trends에서
의 지역별 ‘화병’ 검색 결과의 차이는 이해되기 어렵다. 하지
만, 화병은 문화-관련 증후군으로, 그 발병에 문화와 대중의 
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화병의 발병 메커니즘 중 하나
인 부당함 또는 불평등 관련 인식이 거주지역에 따라 다르다
는 선행 연구를 감안할 때22), 향후 국내 지역별 화병에 대한 
인식, 유병률, 지역사회 특징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임상연
구가 현대인에서의 화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사료
된다.

이 연구는 포털사이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국 대중에
서 ‘화병’, ‘우울증’, ‘자살’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첫 연구라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이 연구에서 조사 대
상이 된 포털사이트 빅데이터 분석 기능에 차이가 존재한다. 
Google Trends의 경우, 검색항목을 지정하여 검색어를 입
력할 수 있으므로, 화병(花甁) 등의 이명이 아닌 정신장애로
서의 화병을 검색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네이버 Data Lab
의 경우,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정신장애의 의미
를 갖지 않는 화병이 검색결과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네이버 Data Lab의 경우, 주제어별 검색어를 2개 이
상 설정할 수 있으므로 화병, 홧병, 울화병, 울홧병 등, 화병
과 관련된 검색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이를 화병이라는 하나
의 주제어로 분석할 수 있었지만, Google Trends의 경우,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각각 우울증, 화병, 자살
의 검색어만 사용되었다. 둘째, 비록 이 연구에서는 분석 내
용으로 연령을 제한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기능을 사용하는 비율은 연령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
일 수 있으므로, 이 연구의 결과는 전 연령의 사용자로 일반
화하는 것이 어렵다. 셋째, 이 연구의 분석은 분석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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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들의 국적을 확인하지 못하므로, 이 연구의 결과를 한
국인 사용자로 일반화하는 것도 어렵다. 넷째, 비록 이 연구
에서는 2개 포털사이트에서 모두 ‘우울증’과 ‘자살’ 검색 결
과 간의 뚜렷한 정적 상관관계를 발견하였으나, 이 상관관계
를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이 상관관
계는 이 2가지 상태의 관련성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존재
하지만3,5,6), 우울증과 자살 간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방송, 신
문 등의 미디어의 영향, 또는 우연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섯째, 검색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한계 상, 이 연구에서 발견된 화병 검색과 관련한 지
역별 검색량의 차이를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상
세히 조사되지 못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국내 지역별 화병에 대한 인식, 유병률, 지역사회 특징
과의 관련성을 고찰하였으나, 이 외에 거론되지 않은 요인으
로 인해 지역별 검색량의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섯째, 비록 이 연구에서는 네이버 Data Lab에서 
제공하는 성별에 따른 검색 결과의 차이를 구분하여 분석하
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으나, 연령 등 이 외의 변수에 따른 
계층화 분석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성별과 달리 
연령의 경우, 연령에 따라 인터넷 검색 사용 행태의 차이가 
현저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23,24), 연령별 차이를 분석할 경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 분석이 아닌 설문조사, 
심층면담, 의무기록 분석, 코호트 분석 등의 연구방법론이 
더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Google Trends와 네이버 Data Lab에서의 검
색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2016년부터 2022년 사이, 검색
어 ‘화병’, ‘우울증’, ‘자살’의 월별 검색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검색 기간에 관계없이 2개의 포털사이트 모두에서 상
대적 검색 인기도는 ‘자살, ‘우울증’, ‘화병’ 순으로 나타났다.

2. 시간에 따른 검색량 변화에 있어서, 국외 포털사이트
인 Google의 경우 ‘우울증’에 대한 검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국내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경우 ‘화병’에 대한 검
색이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3. 검색어 ‘화병’, ‘우울증’, ‘자살’ 검색결과의 상관관계 분
석 결과, 검색어 ‘우울증’과 ‘자살’의 상관계수는 각각 Google 

Trends에서 0.3969, 네이버 Data Lab에서 0.4459로 모두 
뚜렷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화병’과 ‘우울증’ 검색결
과의 상관관계, ‘화병’과 ‘자살’ 검색결과의 상관관계는 미미
했다.

4. 검색어 ‘우울증’과 ‘자살’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높은 검
색 인기도 점수를 보였으나, ‘화병’의 경우, 부산광역시, 대구
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등, 이 검색어가 
활발하게 검색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차이가 현저
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5. ‘화병’과 ‘우울증’의 상관계수는 남성에서 0.0502, 여성
에서 0.1489로, ‘화병’과 ‘자살’의 상관계수는 남성에서 0.0535, 
여성에서 0.2550으로, 남성에서는 그 상관관계가 미미했으
나 여성에서는 남성에 비해 3∼5배 더 높은 상관계수를 보
였다.

6. 본 연구결과는 화병, 우울증, 자살의 관련성에 대한 한
국 대중의 인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향후 이 분야의 
연구 설계에 참고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향후 높은 
한국의 자살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학적 의미를 제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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